
2002년도 한국음향학회 햑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제 1(s)호 

한국어 장단모음의 음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주변동화현상(contextual assimilation)에 대하여

공 수 진, 문 승 재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study of contextual assimilation 
manifested in Korean long/short vowel 

contrast

Su-Jin Kong, Seung-Jae Moon

Ajo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말 장단모음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쓰여져 있는 문장에서 장단 모음을 구별할 

줄 사람들 중 남자 3명을 선정하여 7개의 모음(/I, H, 

卜 , T, 丄，丁, 一/)을 발음하게 한 후, 각 장단 모음 쌍 

의 길이, 피치, 음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장단모음이 

사라졌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모든 화자에게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길이의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피치와 음가(成)도 유의한 차이가 남을 발견하였 

다. 그러나 이 관찰된 음가의 차이는 모음 자체의 음가 

의 차이가 아니라 다음에 따라오는 조사의 모음의 영향 

으로 인한 주변동화현상(contextual assimilat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장모음은 길이가 긴 까닭에 자신의 

음가를 충분히 실현한 반면 단모음은 다음에 나오는 모 

음의 음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 서 론

우리말은 장단음의 구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을 통해 아직 장 • 단 모음의 차이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의 자료를 수집하여 길이(duration) 뿐 아 

니라 음높이 (fundamental frequency), 음가(formant) 등 

의 다른 요소에도 관심을 갖고 장단음의 본질적인 차이 

점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말 모음의 장단 

음의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1음절의 단어들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은 각각 /丨 , H, 卜, T , 丄，丁, 一/ 모음을 포함한다. 실 

험에 사용된 단어는 인터넷상의 질문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개념상으로 확실하게 구분하는 단어를 선정하 

였다. 이렇게 선정된 단어를 가능한 비슷한 환경에 넣되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20대, 30대, 40대의 서울 출신 

자가 발화한 것을 녹음하였다. 다음이 실험에 직접 사용 

된 녹음문장이다.

누운 김에 조금 잤다.

더운 김에 방이 뿌옇다.

과일은 배가 제일 맛있다.

강물은 배가 넘게 불었다.

올 여름은 밤이 무덥다.

올 가을은 밤이 맛있다.

저 벼들을 섬에 담아라.

저 사람을 섬에 보내라.

저 사람은 손이 예쁘다.

저 집안은 손이 귀하다.

그 친구는 눈이 나쁘다.

그 나라는 눈이 내린다.

고기 양이 한 근 반이다.

내가 아는 한 근 반세기다.

위의 녹음문장은 방음이 된 녹음실에서 Shure S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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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마이크로폰과 TASCAM DA-20MK2 DAT를 

이용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CSL(KAY MODEL 4300B) 

을 8KHz kow pass filter를 사용, 20KHz로 표본화 한 

후, 각 문장을 개개의 파일로 만들었디•. 각 파일로부터 

Spectrogram, LPC, FFT, PITCH를。이용하여 모음의 

길이(duration), 음높이(fO), 음가(formant)를 측정하였다.

3. 결과

측정한 모음의 길이, 음높이, 음가는 t-test를 이용하여 

장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의〈표 1＞은 세 명의 화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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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 명화자의 공롱된 t-tes:t 결고》

표에 나타나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읔과 같다.

첫째, 모음의 길이의 경우 전부가 유•이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둘째, 음높이의 경우 대부분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며 '손'과 '근'에서는 모든 화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

1) SPG： frame length(bandwidth)느: 100Hz, display 

range는 3000 〜 4000Hz, pre-emphasis는 0.9로 적용하 

여 hamming window를 사용하였다.

FFT： frame size(point) 512, display range는 80dB, 

5000Hz, pre-emphasis 는 0.9 를 적*•하여 hamming 

window를 사용하였다.

LPC： display range 5000Hz, pre-emphasis 0.9를 적 

용하였다.

PITCH： frame length 20, display range 5000Hz, 

pre-emphasis 0.9를 적용하였다.

셋째, 음가는 Fl의 경우 개인 화자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화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 

견되지는 않았고, F3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하나도 발견 

되지 않았지만, F2의 경우에는 모음의 길이 다음으로 많 

은 공통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3.1 길이의 결과 분석

그 동안의 선행 논문들은 장단음 분석에 있어서 길이 

의 차이에 크게 치중하여 다루었다.[1] 물론 장단음 구분 

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길이이기 때문에 이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특징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단음을 넣어 만든 문장을 동일한 환 

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환경의 상대적인 길이 차 

이를 보게 된다.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별, 연령별 

차이가 있고 또한 한 개인에 있어서도 전체 발화 속도의 

차이를 가지며 장단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 

나지만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장음과 단음의 길 

이 차이 비율은 대략 1.5-2 ： 1정도로 볼 수 가 있다.

3.2 음높이(%)의 결과분석

장단음의 특징에 있어 음높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가 힘들며 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모음과 단모음 

의 음높이에 대한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우리는 이미〈표 1＞에서 장단음의 특징을 반영하는데 

있어 길이의 차이 뿐 아니라 음높이의 차이도 크게 나타 

남을 알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화자별 음높이의 특징을 살펴본 뒤 

장단음에 있어서 모든 화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도표 1,2,3〉은 각각의 화자의 음높이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다.

음높이에 대한 평균잋 문산

이 이: 얘 야; 아 아: 어 어: 오 오: 우 우: 으 으.

모 응 「口 평 균 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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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30대화자의 장 • 단모음의 음높이 차이〉

〈도표 3 40대화자의 장 • 단모음의 음높이 차이〉

음높이에 대한 모든 화자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대부 

분의 경우 장모음이 단모음에 비해 음높이가 낮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

3.3 음가(formant)의 결과분석

우리말의 장/단모음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장단음의 특징을 반영해 줄 만한 음가에 대한 설명은 그 

리 자세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자 

연스럽고 비슷한 환경에서의 준동음어들을 비교하여 그 

음가를 살펴보았다.

위의 표1을 살펴보면 음가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F2로 준동음어 '김', '밤', 

'섬', '손', 눈에서 두드러졌다. 다른 음가 Fi과 F3의 경 

우 이런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장단음의 구별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부 

터 F2를 중심으로 음가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모든 화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된 준동음어는 '김', '밤', '섬', '손', '눈'이다.

둘째，김，과，배，에서는 장모음의 Fz가 단음의 F2 보다 

높게, '밤', '섬', 손', 눈'의 경우 장모음의 F2가 단음의 

F2 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지민제［3］는 음가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위하여 

"이것이 밤이다”의 문장을 이용하였는데 그는 장음 /밤/ 

과 단음 /밤/의 차이로 장모음이 단모음보다 瓦은 높게 

F2 는 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장모음의 

경우 Fi은 더 높게 F2는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있지만 이는 장•단 모음의 특징을 반영해 줄 만한 큰 

특징이 아니라고 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도 '밤'의 

장모음이 Fi의 경우 더 높게 F2는 더 낮게 나타나 지민 

제의 실험결과와 같은 결과로 모든 화자에게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지민제가 주장하듯이 

모든 장모음이 단모음에 비해서 Fi은 더 높게 F2는 더 

낮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본 논문은 주변 환경에 대한 동화현 

상 (contextual assimilation)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4,5］. 

즉 각각의 장단음 뒤에 따라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그 

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장단음이 포함된 각각의 문장을 살펴보면 준동음 

어 '김'의 경우 '누운 김에 조금 잤다'와 '더운 김에 방이 

뿌옇다'로 '김' 다음에 조사 '에'가 쓰였는데 각각의 모음 

에 대한 음가에서 '김'의 /이/ 모음의 경우 F2 값이 다른 

모음에 비해 가장 높기 때문에 뒤의 더 낮은 F2 값을 갖 

는 /에/모음의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진다. 장음과 단음이 똑같은 음성적 환경에 

놓여 있어 똑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단음의 경우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F?가 낮은 뒤 소리의 영향을 더 크 

게 받는다. 즉, 자기 자신의 길이가 길면 F2가 /이/를 향 

하여 충분히 높이 올라갔다가 /에/의 낮은 F2로 갈 수 

있는 반면, 모음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F2가 미처 높은 

/이/까지 다다를 시간이 없이 바로 /에/로 가야 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음 축약 현상중 모음의 길이에 따른 

축약현상(duration-dependent undershoot, Moon & 

Lindblom, 1984)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모든 현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보았듯이 '밤', '섬', 손', 눈'의 경우 '섬'을 제외 

한 모든 경우에 장단음 뒤의 조사로 '이'가 쓰였다. /이/ 

모음은 F2 값이 다른 높은 모음으로, 모든 단어가 /이/의 

영향을 받는다면 F2 값이 높아질 것이나 위의 설명에 따 

르면 특히 단모음의 경우 장모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아 

F2 값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과연 

본 연구의 자료는 모든 화자의 경우 이것을 잘 뒷받침하 

고 있다. '섬'의 뒷소리로 쓰인 /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F2의 값이 '섬'의 /어/ 모음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단어 

들과 같이 단모음의 F2가 뒷소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풀이할 때 지민제［3］의 결과도 역시 환경에 

의한 동화의 영향으로 설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준동음어 '근'의 경우에는 모든 화자마다 다른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화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의 뒷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는 오히 

려 뒷소리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설명 해주는 

자료가 된다. 화자들은 /一/와 사/ 모음에 대해서 조금 

씩 다른 F2 값을 보였다. 장모음의 경우, 20대 화자의 경 

우 /—/모음의 F2는 1511Hz, / 卜/모음의 F2는 1405Hz로 

/—/모음의 F2가 더 높게 나타난다. 30대 화자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一/모음의 F2는 1156Hz, /］-/모음의 F2는 

1295Hz로 /一/모음이 /I•/모음의 경우보다 더 낮다. 40 

대 화자의 경우도 30대 화자와 마찬가지로 /一/모음의 

F2가 1363Hz, / 1- /모음의 F2는 1391Hz로 /一/가 사/ 모 

음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우리의 가설에 의하면 단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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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뒷소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음가의 모음체계를 가지고 免는 사람들의 경 

우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 

음 길이에 따른 모음 축약 및 동화현상2 확인은 지금까 

지 우리말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발견 

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홍미로운 발견은 곧, 본 실험의 결과 

만으로서는 과연 장 • 단모음 사이에 고유한 음가의 차 

이가 있는지에 대답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 

에서는 분명히 F2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유의한 

차이가 모두 다음에 따라오는 소리에 糾한 동화현상으 

로 설명이 되어서, 과연 얼마만큼이 동호•현상에 의한 차 

이이고, 얼마만큼이（만일 있다면） 장•단모음의.고유한 

음가에 의한 차이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장 • 단모음간의 고유한 차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장단음 

당 적어도 7개의 모음을 뒤에 넣어 발음해 봄으로서 뒷 

소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뒷소리의 영향을 적게 하 

기 위해선 장 • 단모음과 같은 F2음가를 갖는 소리를 뒤 

에 넣어 발음함으로서 그 고유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이' 라는 단어를 닐어 녹음 문장을 

만든다면 준동음어 '김'의 /이/모음과 같은 F2를 갖는 음 

이 뒤에 올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 그 

고유한 음가의 특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4.결론

장• 단모음의 특징은 모음의 길이, 음높이, 음가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모음의 길이의 경우 장모음과 단모음의 차이가 그 동 

안의 선행연구들의 조사 결과와 같이 약 1.5~2：1 정도 

로 나타나며 각각의 단어는 쓰여진 문장의 환경에 따라 

서 각각의 길이를 달리 하였다.

음높이의 경우는 장모음의 경우 대부분이 낮은 음높이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20, 30, 40대 화자의 경우 장모읃을 발음하는 데 

있어 더 낮은 음높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t-test를 통하 

여 많은 경우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평균적으로 장모음은 단모음에 비해서 낮은 음 

높이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음가의 경우 그 동안 선행 논문들이 밝혀내지 못한 특 

징적인 현상이 발견됐다. Fi, F2, F3 중 F2에서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의 이 

유는 장 • 단모음의 고유의 차이라기보匸-는 모음의 길이 

에 따른 모음 축약현상이 강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즉 이와 같은 현상은 모음의 길이 차이에 따른 영 

향으로 설명되는데 모음의 길이가 길수록 자기 음가까 

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여 뒷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고유의 음가를 갖지만 모음의 길이가 짧으면 

자기 고유의 음가까지 도달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뒷소 

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뒷소리와 가까운 음가를 갖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장단모음의 고유의 음가의 

차이를 확실하게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모음의 길이에 

따른 모음 축약현상(duration-dependent undershoot)2] 

발견 자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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